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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 배포 즉시 배포 2025. 2. 27.(목)

<보도내용>`

□ 2025.2.27. 한국경제 ｢“온도 확 낮췄는데 40만원 나왔어요”... 난방비 

폭탄 ‘비명’｣ 제하의 기사에서,

 ㅇ “‘1월분 난방비 폭탄’을 호소하는 가구가 속출하면서 난방비 절약법이 눈길을 

끈다.” “지난해 여름에 이뤄진 ‘난방비 인상’의 효과가 겨울이 되면서 

본격적으로 나타났다.” “1월분 요금이 더 많이 나온 건 통상 12월보다 

1월이 더 추워 난방기 가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입장>

1. 난방비 증가 관련 현황

□ ’25.1월 난방비가 전월 대비 상승한 것은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’24.12월 

대비 ’25.1월에 기온이 하락하고 한파가 지속 발생하여 난방 사용량이 

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.

    * 전국 평균기온(기상청) : (’23.12) 2.4℃, (’24.1) 0.9℃, (’24.12) 1.8℃, (’25.1) -0.2℃

   ** 중부지역(서울경기･강원･충청) 평균 한파일수(기상청) : (’24.12) 0.9일 → (’25.1) 2.7일

 ㅇ ’25.1월 수도권 지역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량은 98,927만㎥(추정치)로, 

’24.12월 대비 26% 증가하였으며, 전년 동기(’24.1월)에 비해서도 4% 

증가하였습니다. (총 824만 가구)

    * 수도권 주택용 도시가스 총 판매량(만㎥) : (‘24.1) 95,412, (’24.12) 78,320, (‘25.1) 98,927추정

   ** 가구 평균 도시가스 사용량(㎥) : (’24.1) 115, (’24.12) 94, (‘25.1) 120추정

1월 난방비 상승의 원인은 기온 하강에 따른 
도시가스･지역난방 사용량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, 
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통한 
난방비 부담 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
있습니다.



 ㅇ 지역난방의 경우에도, ’25.1월 주택난방용 열 판매량은 248만Gcal로, 

’24.12월 대비 10.7% 증가하였습니다. (총 188만 가구)

    * 주택난방용 열 총 판매량(만Gcal) : (’24.12) 224, (‘25.1) 248

   ** 가구 평균 열 사용량(Mcal) : (’24.12) 1,192, (‘25.1) 1,318

□ 도시가스, 지역난방 모두 지난해 여름 요금이 인상되었으나, ’24.12월과 

’25.1월은 이미 인상된 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으로 월별 요금 

차이는 사용량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    * 도시가스 인상(’24.8, 서울시 주택용 기준) : 20.8854 → 22.2954원/MJ (6.8%↑)

   ** 지역난방 인상(’24.7, 주택난방용 기준) : 101.57 → 112.32원/Mcal (9.5%↑)

 ㅇ 가스공사에 따르면 ’25.1월 가구당 난방비는 12.6만원으로 ’24.12월 

대비 2.8만원 증가하였고,

    * 가구 평균 난방비(가스공사, 추정) : (’24.12) 9.8만원 → (’25.1) 12.6만원

 ㅇ 지역난방도 전용 85㎡ 기준 ’25.1월 가구당 난방비는 14만원으로 

’24.12월 대비 1.3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, 이는 모두 사용량 

증가량과 비례한 수준입니다.

    * 가구 평균 난방비(지역난방공사, 전용 85㎡ 기준) : (’24.12) 12.7만원 → (’25.1) 14만원

□ 따라서, ’25.1월 난방요금 증가는 예년, 월별 기온 차이에 따른 난방 

사용량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추정됩니다.

2. 정부 대책

□ 정부는 가정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

사용량을 작년보다 절감한 경우, 절감량에 상응하는 캐시백을 지급하는 

‘도시가스 캐시백’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 ㅇ 동절기(12월~3월) 도시가스 사용량을 작년보다 3% 이상 절감할 경우, 

절감률에 따라 1㎥당 최대 2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* 1㎥당 캐시백 : (3% 이상 ~ 10% 미만) 50원 / (20% 미만) 100원 / (30% 이하) 200원

   ** 동절기 평균 400㎥ 사용가구 기준, 사용량 10%(40㎥) 절감시 캐시백(4,000원)과 

요금절감액(37,720원)을 합쳐 총 41,720원 요금 감소(378,460→336,740원)



 ㅇ 3월 31일까지 전용 홈페이지(k-gascashback.or.kr)를 통해 도시가스 

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캐시백은 동절기 종료 후 사용량 집계 및 

절감량 산정과정 등을 거쳐 7~8월 경 지급될 예정입니다.

    * 3월 31일까지만 신청하면 동절기 전체기간 소급 적용

□ 이와 함께,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난방비 

지원을 두텁게 시행하고 있습니다.

 ㅇ 기초생활수급가구,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, 지역

난방 등 주요 난방 에너지원의 요금 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,

    * 동절기(12월~3월) 최대 59.2만원 할인

 ㅇ 등유, LPG 등을 포함하여 전체 에너지원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

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.

    * (지원대상)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, 장애인 등 기후민감계층

(지원단가) 36.7만원, (지원예산) 4,797억원, (사용기간) 7월~다음연도 5월

□ 이러한 단기적인 지원과 함께,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이용 효율개선을 

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 ㅇ 단열시공, 창호·바닥공사, 고효율 난방기 교체 등 저소득층 에너지효율

개선 지원사업과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전력·도시가스·지역난방 

고효율 설비교체 등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한편,

 ㅇ 에너지공급자 효율개선 투자 지속 확대, 에너지 효율관리제도 정비 등 

근본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일관되게 확대 추진하겠습니다.

□ 한편, 개별 가정에서는 적정 실내온도(20℃) 유지, 에어캡, 문풍지, 커튼 

등을 통한 틈새 열손실 줄이기, 노후 보일러 청소 및 고효율 제품으로 

교체 등을 통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

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국 책임자 과  장 김현철 (044-203-5140)

에너지효율과 담당자 사무관 최승효 (044-203-5141)

자원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 장 강경택 (044-203-5232)

가스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윤철희 (044-203-5216)

전력정책국 책임자 과  장 권영희 (044-203-3920)

신산업분산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현성보 (044-203-3921)

에너지정책국 책임자 팀  장 김도헌 (044-203-5160)

에너지효율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오병주 (044-203-5161)

  



참 고  겨울철 난방비 절약 실천요령


